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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청년 패널조사 1-13차(2007~2019년)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 지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이후 

이동하는 과정과 이동을 통한 임금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첫째, 수도권 지역 청년층 임금근

로자의 21.9%는 이직 경험이 없이 첫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78.1%는 최소 1회 이상 일자리를 이동한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이직경험자는 비 이직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7.5% 임금손실이 발생하였고, 산업간 이직자는 산업 내 이직

자에 비해 2.7%, 직종간 이직자는 직종 내 이직자에 비해 4.4%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Light and McGarry(1998)를 포함한 국내·외 연구의 대부분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와 대체로 부합

한다. 즉, 청년층들은 자신의 적성과 선호(희망 직업)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여 이직(직업탐색이론)하기보다는, 개인 고

유의 특성에 의해서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는 이직을 피하는 행위를 취하고, 낮은 생산성의 근로자는 지속

적으로 이동을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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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d the migration process of young people in the metropolitan area after 

entering the labor market and changes in wages through migration using occupational history 

data from the 1st-13th Youth Panel (2007-2019). As a result of the main analysis, first, 21.9% of 

young wage workers in the metropolitan area continued to maintain their first job without any 

previous job change experience, and 78.1% showed that they changed jobs at least once.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ose who experienced job turnover suffered an average wage loss of 7.5% 

compared to non-turnovers, and those who turned between industries received 2.7% lower wages 

than those who changed within the industry, and those who changed jobs between occupations 

received 4.4% lower wages than those who changed within the same type.

The above study results are generally consistent with the research results presented in most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including Light and McGarry (1998). In other words, rather than 

changing jobs by searching for jobs that fit their aptitudes and preferences(job search theory), 

young workers with high productivity due to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take an action to avoid 

turnover, and low productivity of workers experience continuous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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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한 국가의 미래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선진국들을 포함한 많

은 나라들에서 주요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 및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들을 시장에 내

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 동안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이

를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청년 관련 정책들이 제시된 바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

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 중에 청년층 고용 및 실업에 관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는 소식을 접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그만큼 청년층 노동시장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19 감염사태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 기술 발전·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형태의 다

변화 및 다각화, 유가 및 금리변동으로 인한 국내 경기 위축 등 노동시장과 경기변동 요소, 세계 경제의 

침체와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 국내외 정치 환경의 급변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사

회의 각 부문별 위험요인에 대한 위기감 및 경각심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지만 ‘청년고용’과 ‘청년실업’ 

문제는 여전히 뚜렷한 해법이 없이, 우리 사회의 최우선 화두로 나타나고 있다(김유빈 외, 2017; 이영

민 외, 2010).

특히 청년층은 학교에서부터 치열한 입시경쟁을 치루고, 대학에 진학해서도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

해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스펙을 준비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거친다

(황광훈, 2018). 노동시장 진입이 매우 성공적이어서 진입과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로 정착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 많은 청년들은 현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고임금 및 정년이 보장된 일자

리나 자신의 역량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잦은 이직을 경험하게 된다(황광훈, 2018). 일자리

를 첫 경험하는 청년층의 직장 이동은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는 합리적인 탐색 과정일 수 있

다(문영만 외, 2017). 또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은 생애직업활동의 초기단계에서 다양한 직업을 경

험하고 탐색하면서 생애직업경로를 모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잡할 뿐 아니라 상당히 장기적인 기

간을 거친다(김미란 외, 2011; 김정숙, 2009). 하지만 짧은 기간에 빈번한 직장이동 및 조기 퇴사는 숙

련형성을 어렵게 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문영만 외, 2017; 안준기, 

2015; 이병희, 2002; Light and MsGarry, 1998; Neumark, 2002).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낮은 이

직률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높은 이직률은 기업 특유의 인적자본 손실을 초래

해 생산성 하락 등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문영만 외, 2017).

일반적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 원인은 여러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직장 이동과 임금의 변화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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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밝히고 있는 사실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초기에 직장 이동이 많으며 이 시기

의 직장 이동은 임금 상승을 동반한다는 것이다(김혜원 외, 2008). 하지만 직장 이동과 임금 변화의 방

향이 반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설명하는 연구들도 있는데, 노동자의 개인적 특성에 주목하여 직업이동

에 따른 임금격차를 강조하는 Stayer-Mover 모형은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들은 이직을 피하고자 하는 

반면,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이직을 단행하기 때문에 직업이동과 임금은 반비례의 관계

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Blumen, Kogan and McCarthy, 1955).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층의 고용 및 실업문제가 사회적,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면서 청년층의 이직

과 관련된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단기 기간 내 이직의 임금효

과 등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school to work) 중 일부 단편적인 시점 및 기간에서의 분석

과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분석에 사용한 자료가 대부분 횡단면 자료이거나 짧

은 종단면 자료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초기 및 단기 변화에만 치중되어 분석하

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역(시도)이나 권역(수도권/비수도권 등)에 따른 노동시장 이동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와 문제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최근 자료

(2007~2019년)이면서 지난 13년 동안 장기적으로 축적된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 지역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동과정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일자리에 정착하는 과정까지 실증적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본 논문은 수도권 지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이후 이동하는 과정과 이동을 통한 임금의 변화를 실

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첫째, 수도권 지역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첫 일자리를 시작으로 마

지막에 안착하는 일자리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첫 일자리를 현

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집단과 일자리 이동과정을 거친 집단의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ㆍ분석하고, 이동 

횟수에 따른 임금 등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둘째, 수도권 지역 청년층의 이직이 노동시장의 성과인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실증적으

로 분석한다. 특히, 이직에 의한 임금 효과와 더불어 산업간 이직, 직업 간 이직 등 이직의 유형에 따라 

임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관찰한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엄밀하고 동태적인 실증연구를 통해 수도권 지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이

후의 이동과정과 임금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 노동시장에서의 첫 일자

리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청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직에 따른 임금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

리나라 청년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Ⅰ장 이후, 제Ⅱ장에서는 직업이동(이직)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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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등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와 실증분석 모형을 제시한다. 제Ⅳ장에서

는 수도권 지역 청년층의 직장 이동 분포 및 특징을 분석하고, 제Ⅴ장에서는 이직에 의한 임금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

약한 후, 연구 결과의 함의와 제언 등을 맺음말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Ⅱ. 선행연구 검토

노동이동(labor mobility)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내용은 대

체로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노동이동이란 “노동력의 산업·지역 간 등의 이동, 신규노동력의 유입, 기존 

노동력의 사망, 은퇴 등 노동시장에 있어 노동력의 움직임”이라 하였으며(김유배, 2006), 헌터와 레이

드(L.C. Hunter and G.L. Reid, 1970)에 의하면 노동이동이란 “기업 내의 직무·기업 간 내지는 산업·

지역 간에 있어 노동자의 취업상 지위 또는 노동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작업에 관련된 노동자의 움직임”

이라 하였다. 

한편, 기업의 관점에서 본 노동이동(labor mobility)은 노동자가 기업으로 들어오는 입직(accession)

과 기업을 떠나는 이직(separation)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신규채용(new hires), 재채용 또는 소환

(recalls), 사직(quits), 일시 해고(layoffs), 은퇴(retirements) 등이 포함된다. 입직은 신규 채용과 일

시 해고 중에 있는 근로자의 소환으로 이루어지며 이직은 보통 사직, 일시 해고, 해고, 기타 이직 등 4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진다.1)  

이상의 견해를 통해 우리는 노동이동을 노동력 상태의 변경, 노동시장에의 유입 및 퇴출, 노동시장 

안에서의 움직임, 여러 노동시장 간의 이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노동자의 이동은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시장에서든지 일자리는 자발적인 교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사회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존하여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의 최대 만족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노동을 배분한다. 즉,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로부터 높은 

1)  사직은 자진사퇴 또는 자발적 이직이라고도 하며 정년퇴직이나 군입대, 동일기업의 타 사업장으로의 배치 전환 등의 이유가 아닌 

경우로 근로자가 자신이 희망하여 또는 스스로의 주도하에서 이직하는 경우이다. 일시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기업의 가

동률 저하로 인하여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해고되는 경우를 말한다. 해고는 기업이 정당한 사유(회사의 규칙을 위

반하는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면직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기타 이직은 군복무, 정년퇴직, 신체적 장애, 사망 등으로 그

만두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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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로의 근로자들의 이동은 균형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도록 유인한다. 

그런데, 이동에는 비용이 수반된다. 노동자들은 다른 곳에서 제시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여야 하며, 많은 경우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탐색행위는 자신들이 현재의 일

자리를 먼저 사직할 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노동이동이 왜 발생하는가에 관해서는 신고전학파적 이론인 임금격차설과 그것을 수정한 

취업기회설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노동이동의 원인을 임금 격차에서 구하고 노동력의 공급 측면을 

강조하는 푸쉬(push) 가설이며, 후자는 그것을 취업 기회의 차이로서 설명하는 수요 측면을 중시하는 

풀(pull) 가설이다. 

임금격차설은 저임금의 산업 및 지역에서 고임금의 산업 및 지역으로 노동자가 이동한다는 이른바 

노동력의 공급 측면을 강조한 반면, 취업기회설은 타 산업,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취업 기회의 증감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으로 노동력의 수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이동의 원인에 관한 두 가지 설명은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비교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다. 

왜냐하면 전자의 이론은 정태적·균형적인 파악인데 비하여 후자는 동태적인 파악이기 때문이다. 또

한 임금 격차가 존재해도 취업 기회가 있지 않으면 이동은 발생하지 않게 되고, 취업 기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익보다 낮게 된다면 이동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이동에 있어 임금 격차와 취업 

기회는 상호 배타적인 이론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청년 취업자의 직장 이동 및 임금 효과를 분석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년층이 노동시장 

정착 과정에서 초기의 빈번한 직장 이동은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직업 탐색(job shopping)

과정이므로 생산적인 투자활동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연구(Topel and Ward, 1992; Neal, 1999; 김

동규ㆍ어수봉, 2010)와 청년 취업자의 잦은 직장 이동은 인적자본 투자를 저해하여 임금과 근로조

건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문영만, 2017; 이병희, 2002; Light and MsGarry, 1998; 

Neumark, 2002)가 있다.

해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위의 내용과 같이 상반된 분석 결과를 보인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이

후의 직장변동을 분석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 Topel and Ward(1992)와 Light and McGarry(1998)가 

분석한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사업체-근로자 연계추적자료(LEED, 1957∼1972)를 사용하여 청년 남자

의 15년간에 걸친 직장 이동과 임금 변화를 분석한 Topel and Ward(199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동

시장 진입 초기 10년 동안 미국의 남성 근로자는 평균 7회의 직장을 경험하여, 40여 년간의 근로생애

에 걸친 직장 이동의 3분의 2에 이른다(황광훈, 2019). 또한 근로생애 초기 10년 동안 임금 증가의 3분

의 1은 직장 이동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이행시기의 빈번한 직장 이동은 안정적인 고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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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경력개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이병희, 2002). 

반면 Light and McGarry(1998)의 분석 결과는 이와는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2) 표본자료 중에서 1957~1964년생 12,684명을 추출

한 후 1979~1994년까지 조사에 참여한 백인 남성 3,790명의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 

초기에서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 비해서 직장 이동 경험이 없는 근로자의 임금이 높다는 유의

미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직업이동이 많은 근로자일수록 임금수준이 낮으며, 저임금을 동반한 이동과 이행과정을 경험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직업이동이 시간에 따라 가변적이고 관측 불가능한 요인들

에 의존하는 경험재적인 특성을 갖는데서 기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Keith and McWilliams(1995)는 NLSY 1979∼1988을 사용하여 단일 직장 이동이 아닌 누적적인 직

장 이동 경험(cumulative job mobility)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직장 이동 횟수가 임금

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나, 이직사유별로 구분한 누적적인 직장 이동 경험은 임금에 상반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병희, 2002). 즉, 경제적 이유나 가족적 이유에 의한 자발적 이직 횟수

는 많을수록 임금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는 반면, 정리해고나 징계해고에 의한 비자발적인 이직 횟수는 

많을수록 임금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최근의 직장 이동만이 아니라 과거의 누적된 이직들

도 이후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병희, 2002).

Neal(1999)은 청년층의 노동이동 과정을 산업 및 직업으로 본 경력형성의 과정이라는 측면으로 노동

이동을 직장을 옮기지만 수행하는 업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력 내 이동과 직장뿐만 아니라 수행하

는 업무도 완전히 바뀌는 경력 간 이동으로 구분하였다. 근로 경험 생애 초기에서는 경력 간 이동과정

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탐색하다가, 경력 일치(career match)가 이루어진 후에는 직장 이동과정을 통

해 적합한 직장을 선택하는 노동이동의 패턴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NLSY 자료(1979∼1992)

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청년 남자는 이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4.2회의 직장 이동을 경험하며, 이 

중 산업 및 직업의 변화를 동반한 경력 간 이동률은 55%에 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

장 경력이 증가 및 장기화가 될수록 경력 간 이동은 감소하게 되어, 경력 일치에 다다르고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

2)  NLSY는 미국 노동통계국(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이 주관하는 National Longitudinal Surveys 중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 NLSY79와 NLSY97 두 개의 코호트로 구성되어 있다. NLSY79는 1979년 당시 14-22세(1957-1964

년 생) 12,686명을 대상으로 1차도 조사를 시작했으며, Cross-Sectional Sample(6,111명), Supplemental Sample(5,295명) 

△Military Sample(1,280명)로 구성되어 있다. NLSY97은 1997년 당시 12-17세(1980-1984년 생) 8,984명을 대상으로 1차년도 

조사를 시작했으며 Cross-Sectional Sample(6,748명), Supplemental Sample(2,2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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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Parrado, Caner, Wolff(2007)는 PSID(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자료를 이

용하여 산업 및 직업에서의 이동성을 연구하였다. 특히, 기존자료 함께 새로운 산업과 직업코드를 이용

하여 미국에서 1969~1980년과 1981~1993년 기간 동안의 개인의 산업 및 직업에서의 이동성을 면밀

히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후기기간(1981~1993년)에서 근로자들의 산업과 직업의 변화가 더 자주 일

어났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남성의 산업 및 직업변화가 소득감소와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감소하였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소득의 남성들일수록 산업이나 직업을 전환할 가능성이 낮음을 확인하였

다. Gius(2014)는 직업이동의 3가지 유형(직업변화, 산업변화, 직업 및 산업변화)에 따라 소득에 어떠

한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연구를 하였다.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를 로그선형임금회귀 (self-selection에 대한 수정 

반영)로 추정한 결과, 동일 산업 또는 동일 직업 안에서의 직업이동은 모두 임금을 상승시키고 있으나, 

산업과 직업이 변화하는 것은 모두 임금을 감소시킨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황광훈, 2019).

다음으로 이직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대체적으로 해외 연구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3) 먼

저 이병희(2002)의 연구 결과, 잦은 이직 등 노동시장 정착 과정에서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경험은 지속

적으로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혜원 외(2008)의 연구 결과도 직장 이동은 

임금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직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직장 내에서의 

임금 상승은 6%, 실직 기간 없이 직장간 이동을 경험한 경우는 7%, 실직을 경유한 직장 이동은 –10%

로 나타났다. 또한 이우정 외(2012)의 연구 결과에서도 이직에 의한 임금 변화를 추정한 결과, 직장간 

이동의 경우 여성의 경우에서만 순임금 변화 값이 양(+)의 변화를 보였으나 사직 이동의 경우는 남녀 

모두 순임금 변화율이 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영만 외(2017) 연구에서는 이직 여부에 따른 임금 

격차의 경우 이직한 청년 취업자가 3.1% 낮았으며, 이러한 임금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확대되

었다. 반면, 김안국(2005)의 연구에서는 직장 이동 경험이 많은 대졸 청년층의 첫 일자리 임금수준은 낮

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은 직장 이동과정을 통해 임금수준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일자리 지속성(유지 기간) 관련 연구를 몇 가지 정리해보면, 먼저 김경휘(2009)의 분석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 중 대략 36%와 50%는 취업 이후 2년과 5년이 경과 한 시점에서 정규직 상태에

서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직 근로자도 직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이는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이동 및 안착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패널자료가 필요하며, 패널자료가 상당 기간 이상 축적되어

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 분석과 관련된 주제에 사용할 수 있는 패널자료가 일부만 존재하고 있으며, 만

들어져서 축적된 시기도 비교적 짧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이동(이직)과 관련된 연구는 과거에 비해 점차 늘

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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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력 수준이 낮은 경우, 근속기간이 짧은 경우, 업무 수행능력이 낮을수록 정규직 형태의 일자리

에서 이탈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강순희(2016)의 연구에서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으로 첫 일자리에 진입한 청년층 임금근로자가 3년간 

동일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할 확률은 각각 38.4%와 47.2%로 나타나, 정규/비정규 등 고용 형태와는 

상관없이 청년층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상당히 큰 일자리 변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황광훈(2020)의 연구에서는 첫 일자리 이탈 영향요인을 추정한 결과, 상용직 근로자의 첫 일자리 이

탈 가능성이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전공과 업무 일치도가 높은 집단은 전공과 

업무 불일치 집단보다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탈할 가능성

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Ⅲ. 분석자료 및 모형

수도권 지역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동 및 임금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분석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이 현재 기준으로 공개하고 있는 1-13차(2007~2019

년)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고, 추가로 분석과정에서 포함을 시키거나 고려되어야 할 변수들에 대해서는 

1~13차 전체자료도 연결을 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청년패널조사의 직업력 자료는 1차(2007년)부터 13

차(2019년)까지 각 조사 년도(차수)별 첫 일자리, 현재 일자리, 경험 일자리 등 모든 일자리 경험 정보

를 모아놓은 자료이다.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일자리 변동

에 대해 종합적 및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패널자료이면서 13년간 데이터가 축적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초기뿐만 아니라 이동, 안착 과정을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

는 자료이다.

직장 이동(이직)이 대표적인 노동시장 성과인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pooled OLS(합

동 OLS) 모형과 패널고정효과모형(panel 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한다. 우선 pooled OLS 모형을 

이용하여 이직에 의한 임금 효과를 추정한 후, 패널 자료의 특성을 이용한 패널고정효과모형의 추정 결

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다. 

pooled OLS 모형(식 1)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임금 함수를 이용할 것이며, 종속변수

(wage)는 로그실질월평균임금이고, 설명변수는 근로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임금 함수 추정모형에서 일반적으로 통제변수로 사용되는 벡터(성별더미, 학력 더미, 연령, 연령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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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일자리 근속기간, 사업체규모 더미, 산업 더미, 직업 더미, 종사상 지위 더미, 학력/기술/전공 미스

매치 더미 등)와 이동여부(move) 더미이다.

              (1)

그러나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이직자 집단과 비 이직자 집단의 값이 각 패널개체 그룹별로 동일(이직

=1, 비이직=0)하기 때문에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 여기서는 패널그룹별로 시계열에 의한 변동이 있는 

이직자 그룹만 추출하고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이직유형(산업 간 이동, 직업 간 이동)에 의한 임금

효과를 추정하도록 하겠다(식 2, 식 3).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 이유는 패널개체에서 관찰

되는 특성 뿐만 아니라 관찰되지 않는, 즉 미관찰된 특성까지도 정확히 통제하여 각각의 이직유형이 종

속변수인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이다. 

       (2)

             (3)

여기에서 종속변수인 는 실질 월평균 임금을 로그화 시킨 값이고, 는 취업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임금 함수 추정모형에서 일반적으로 통제변수

로 이용되는 벡터값(성별 더미, 학력 더미, 연령, 연령의 제곱, 현 일자리 근속기간, 기업체 규모 더미, 

산업 및 직업 더미, 종사상 지위 및 학력/기술/전공 미스매치 더미 등)이다. 는 각

각 산업간 이직(기준집단:산업 내 이직), 직종 간 이직(기준집단:직종 내 이직) 여부 더미이고, ,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time-invariant) 개인의 미관찰 이질성을 나타내는 오차항(E( )=0, 

E( )=0)이며, , ,는 순수 오차항이다. 

Ⅳ. 수도권 지역 청년층의 직장이동 분포 및 특징

수도권 지역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주요 인구학적인 특성과 분포(<표 1>, 

<표 2>)를 살펴보면, 분석에 사용한 전체 표본 1,827명 중 21.9%는 이직 경험 없이 첫 일자리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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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으며, 78.1%는 최소한 1회 이상 일자리를 이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비 이직자(첫 일자리 유지자) 비율이 23.8%로 여성(20.4%)보다 3.4%p 높게 나타난 반면, 이동 경험의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남성:76.2%, 여성:79.6%). 학력별 분포에서는 고졸 이하 저학력층의 비 

이직자(첫 일자리 유지자) 비율이 13.7%, 전문대졸 20.1%, 대졸 이상 29.4%로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첫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 청년층이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

입하여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첫 직장에서 고학력자들의 경우 대부분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

하고 있으며, 저학력 청년층의 경우 상당수가 첫 직장에서의 고용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추정된

다. 전체적으로 평균 이동 횟수는 1.98회이며 최대 이동 횟수는 12회까지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으나,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저학력 청년층의 평균적인 이동 횟수가 2.37회로 대졸 이상

(1.62회) 및 전문대졸(2.07회) 고학력층에 비해 더 많은 이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성별 일자리 이동 횟수 분포
(단위: 명, %, 회)

이동횟수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회 400 21.9 190 23.8 210 20.4

1회 497 27.2 225 28.2 272 26.5

2회 366 20.0 155 19.4 211 20.5

3회 251 13.7 93 11.6 158 15.4

4회 131 7.2 50 6.3 81 7.9

5회 이상 182 10.0 86 10.8 96 9.3

전체 1,827 100.0 799 100.0 1,028 100.0

평균 이동횟수 1.98 1.93 2.01

표준편차 1.85 1.92 1.80

최대 이동횟수 12 12 11

<표 2> 학력별 일자리 이동 횟수 분포
(단위: 명, %, 회)

이동횟수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회 80 13.7 98 20.1 222 29.4

1회 149 25.5 139 28.5 209 27.7

2회 135 23.1 88 18.1 143 18.9

3회 94 16.1 72 14.8 85 11.3

4회 51 8.7 34 7.0 46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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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이상 76 13.0 56 11.5 50 6.6

전체 585 100.0 487 100.0 755 100.0

평균 이동횟수 2.37 2.07 1.62

표준편차 1.99 1.91 1.63

최대 이동횟수 12 11 9

주 : 학력은 첫 일자리 시점 기준임

첫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와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이동 분포를 분석해보면(<표 3>), 첫 일자리가 

상용직 또는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취업자의 경우 상당수는 첫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상

용직:28.1%, 대기업:34.4%). 

반면, 첫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이었던 청년취업자 457명 중 3.3% 만이 이직행위 없

이 첫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였으나 29.3%는 1번, 24.5%는 2번의 일자리 이동을 보였으며, 14.9%는 최

대 5회 이상 이동한 경험을 보인다. 

또한, 기업체 규모가 50인 미만인 소기업에서 첫 일자리를 경험한 청년층 취업자 829명 중 13.2%는 

이직 경험 없이 첫 일자리를 유지하였으나, 86.8%는 1회 이상 직장을 이동하였다. 첫 일자리 진입단계

부터 임시/일용직, 소기업 등 불안정하고 취약한 고용상태에 직면한 청년층은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이직을 경험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노동시장 생애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첫 일자리 진입 시점부터 일자리의 질(임금, 고용 안정

성, 근로조건 등)이 양극화되면서 그 격차가 발생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격차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표 3> 종사상 지위 및 기업규모별 일자리 이동 횟수 분포
(단위: 명, %, 회)

이동횟수
상용직 임시/일용직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회 385 28.1 15 3.3 109 13.2 64 18.9 227 34.4

1회 363 26.5 134 29.3 223 26.9 100 29.6 174 26.4

2회 254 18.5 112 24.5 184 22.2 63 18.6 119 18.0

3회 170 12.4 81 17.7 134 16.2 49 14.5 68 10.3

4회 84 6.1 47 10.3 72 8.7 25 7.4 34 5.2

5회 이상 114 8.3 68 14.9 107 12.9 37 11.0 38 5.8

전체 1,370 100.0 457 100.0 829 100.0 338 100.0 660 100.0

평균 이동횟수 1.76 2.64 2.33 2.06 1.49

표준편차 1.80 1.85 1.91 1.87 1.66

최대 이동횟수 12 11 12 10 11

주 : 기업체규모 분류 기준은 소기업 50인 미만, 중기업 50-299인, 대기업 300인 이상임(이하 표에서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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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 4>는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라서 각 일자리별 평균적인 지속 기간을 분석하여 정리한 내

용이다. 이동경험 없이 첫 일자리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청년층의 평균 일자리 지속 기간이 8.86

년으로 나타났다. 반면, 1회 이직 경험이 있는 청년층에서는 평균 2.9년의 첫 일자리 지속 기간을 보였

으나, 2번째 일자리에서는 4.97년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들 중 상당수의 청년층은 현재 기준으로 2번

째 일자리에서 노동시장에 안착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지속 기간의 차이가 큰 폭으로 발생한 것

으로 추정된다. 이동 경험이 2회를 넘는 경우도 마지막 시점에서 안착한 일자리의 평균 지속 기간은 이

전단계에서의 평균적인 일자리 지속 기간에 비해 길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동 경험 횟수가 증가할

수록 마지막에 안착한 일자리는 최근에 관측된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자리의 지속 기간이 다소 짧게 나

타나고 있다. 성별로 구분하여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각 일자리별 평균적인 지속 기간을 보면(<표 

5>), 남녀가 모두 마지막에 안착한 일자리의 평균적인 일자리 지속 기간은 이전 단계 일자리의 지속 기

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첫 일자리를 유지중인 경우 남성은 9.96년, 여

성은 7.85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지속 기간이 긴 것으로 확인되며, 이동 횟수에 따른 각 

일자리별 지속 기간도 남성이 여성보다 길게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노동시장 

근로경험 기간(일자리 지속기간)이 길기 때문으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 이후 경력

단절 등 일자리 단절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각 일자리별 평균 지속 기간
(단위: 년)

일자리 고유번호
이동 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1번째 일자리
평균 8.86 2.90 2.20 1.97 1.99 1.45 1.28

표준편차 (4.33) (2.84) (2.16) (1.91) (2.06) (1.29) (1.34)

2번째 일자리
평균 4.97 2.53 2.09 1.52 1.26 1.14

표준편차 (4.12) (2.38) (1.98) (1.47) (1.04) (1.05)

3번째 일자리
평균 3.90 2.37 1.74 1.36 1.22

표준편차 (3.33) (1.98) (1.79) (1.42) (1.21)

4번째 일자리
평균 3.34 1.77 1.44 1.34

표준편차 (2.79) (1.42) (1.19) (1.08)

5번째 일자리
평균 3.34 1.83 1.41

표준편차 (3.15) (1.56) (1.00)

6번째 일자리
평균 2.81 1.75

표준편차 (2.22) (1.29)

7번째 일자리
평균 1.71

표준편차 (1.77)

주 : 일자리 이동 횟수 7회 이상은 생략(이하 표에서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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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각 일자리별 평균 지속 기간(성별)
(단위: 년)

일자리 고유번호
이동 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남성

1번째 일자리 9.96 2.83 2.25 2.02 1.79 1.25 1.01 

2번째 일자리 6.00 2.86 2.10 1.49 1.57 1.29 

3번째 일자리 4.17 2.68 1.94 1.75 1.30 

4번째 일자리 3.70 1.71 1.69 1.41 

5번째 일자리 3.50 2.03 1.39 

6번째 일자리 2.59 1.57 

7번째 일자리 1.61 

여성

1번째 일자리 7.85 2.96 2.16 1.94 2.11 1.59 1.78 

2번째 일자리 4.13 2.29 2.09 1.53 1.04 0.86 

3번째 일자리 3.70 2.19 1.61 1.10 1.07 

4번째 일자리 3.12 1.81 1.27 1.21 

5번째 일자리 3.25 1.69 1.45 

6번째 일자리 2.96 2.08 

7번째 일자리 1.91 

주 : 일자리 이동횟수 7회 이상과 표준편차는 생략

학력별로 살펴보더라도 모든 학력층에서 마지막에 안착한 일자리의 지속 기간은 이전 단계 일자리 

지속 기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하지만 이동 경험 없이 현재시점까지 첫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고졸 이하 학력층은 평균 

7.88년, 전문대졸 9.04년, 대졸 이상 9.13년으로 고졸 이하 저학력층보다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층의 

지속 기간이 긴 것으로 확인된다. 이동 횟수별 각 일자리 지속 기간도 저학력 청년층에 비해 고학력 청

년층의 일자리 지속 기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저학력층의 일자리 이동과정에서는 고학

력층 보다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 기간이 다소 길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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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각 일자리별 평균 지속 기간(학력별)
(단위: 년)

일자리 고유번호
이동 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고졸이하

1번째 일자리 7.88 2.48 2.03 1.61 2.16 1.35 1.29

2번째 일자리 4.30 2.45 1.80 1.61 1.06 1.11

3번째 일자리 3.49 2.16 1.77 1.02 1.35

4번째 일자리 3.27 1.66 1.11 1.15

5번째 일자리 3.25 2.07 1.48

6번째 일자리 3.15 1.89

7번째 일자리 1.74

전문대졸

1번째 일자리 9.04 2.61 2.15 2.32 2.01 1.71 1.55

2번째 일자리 5.34 2.44 2.29 1.55 1.69 0.92

3번째 일자리 3.79 2.49 1.43 1.81 1.08

4번째 일자리 3.44 1.96 1.61 1.62

5번째 일자리 3.27 1.70 1.22

6번째 일자리 2.47 1.75

7번째 일자리 1.69

대졸이상

1번째 일자리 9.13 3.40 2.39 2.04 1.78 1.35 0.74

2번째 일자리 5.20 2.67 2.24 1.39 1.14 1.64

3번째 일자리 4.35 2.50 1.92 1.37 1.20

4번째 일자리 3.32 1.74 1.65 1.21

5번째 일자리 3.50 1.67 1.65

6번째 일자리 2.72 1.46

7번째 일자리 1.70

주 : 표준편차는 생략

자료 :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 이동 경험 횟수에 따른 각 일자리별 임금을 보면(<표 7>), 이직 경험이 없는 첫 일자리 유

지 집단의 월평균 임금은 308.7만 원으로 1회 이상 이동 경험이 있는 이직자 집단(마지막 시점 기준 

242~277만 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마지막에 안착한 일자리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직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의 각 일자리 단계에서의 임금수준은 직전에 경험한 일자리의 임금수준에 비

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직 경험이 1회인 집단을 보면 첫 일자리의 임금은 

185.0만 원이었는데 2번째 일자리에서 277.3만 원으로 큰 폭으로 임금 상승이 발생한다. 이직 경험이 

없는 집단(0회)에 비해 이직 경험이 있는 집단(1회 이상)의 임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직경험자 

집단 안에서는 최종적으로 안착한 일자리의 임금은 이전 일자리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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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각 일자리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일자리 고유번호
이동 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1번째 일자리
평균 308.7 185.0 164.6 156.1 151.2 145.9 138.2

표준편차 (141.0) (83.9) (70.4) (69.5) (75.4) (49.2) (62.6)

2번째 일자리
평균 277.3 197.1 181.5 169.0 162.4 156.3

표준편차 (150.1) (89.1) (87.0) (70.5) (58.5) (57.7)

3번째 일자리
평균 271.2 207.7 184.5 175.0 141.6

표준편차 (182.7) (101.3) (108.0) (78.0) (55.6)

4번째 일자리
평균 282.2 192.8 184.5 191.6

표준편차 (227.3) (85.5) (62.6) (66.9)

5번째 일자리
평균 249.1 213.3 212.8

표준편차 (109.0) (77.2) (65.2)

6번째 일자리
평균 242.1 224.9

표준편차 (101.2) (82.7)

7번째 일자리
평균 268.7

표준편차 (95.8)

주 :  월평균 임금은 각 일자리에서 마지막 시점 기준이며, 통계청의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실질소득으로 다시 산출하여 
계산한 값임(이하 표에서는 생략)

이직을 경험한 집단을 기준으로 이동 횟수별로 첫 일자리와 마지막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

면(<표 8>), 이직을 경험한 횟수가 적을수록 마지막에 안착한 일자리의 임금이 높게 나타났다. 1회 이

직경험자의 마지막 일자리에서의 임금은 277.3만 원으로 6회의 이직 경험자의 268.7만 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동 횟수가 증가될수록 첫 일자리로부터 마지막 일자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임금 증가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1회:49.9% → 4회:64.7% → 6회:94.4%). 이는 이직 

경험이 많아질수록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점차 낮아지기 때문이다.

<표 8> 이직경험자의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임금수준 비교(첫 일자리와 마지막 일자리)

(단위: 만원, %)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첫 일자리 185.0 164.6 156.1 151.2 145.9 138.2

마지막 일자리 277.3 271.2 282.2 249.1 242.1 268.7

격차 92.3 106.5 126.1 97.9 96.3 130.4

증가율 49.9 64.7 80.8 64.7 66.0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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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횟수별 마지막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성별로 살펴보면(<그림 1>), 이직 경험없이 첫 일자리를 유

지하는 집단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373.0만원, 여성 250.6만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22.4만원 많고, 

여성은 남성 임금의 67.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첫 일자리에서 남녀 간 임금 격차가 크게 발

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이직하면서 경험하는 일자리에서도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직 경험 집단내에서 성별로 이동 횟수에 따른 첫 일자리와 마지막 일자리의 임금수준으로 비교해 보

면(<표 9>), 남녀 모두 이직 경험 횟수가 적을수록 마지막에 안착한 일자리의 임금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마지막 시점 월평균 임금(성별)
(단위: 만원)

자료 :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표 9> 성별 이직경험자의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임금수준 비교(첫 일자리와 마지막 일자리)

(단위: 만원, %)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남성

첫일자리 202.5 183.5 172.4 159.1 150.2 147.1

마지막일자리 337.0 316.0 364.5 312.7 289.4 298.9

격차 134.4 132.5 192.1 153.7 139.2 151.8

증가율 66.4 72.2 111.5 96.6 92.7 103.2

여성

첫일자리 170.5 150.8 146.5 146.4 143.0 121.8

마지막일자리 227.4 236.7 233.0 211.2 208.4 210.6

격차 57.0 85.9 86.5 64.8 65.4 88.9

증가율 33.4 57.0 59.1 44.3 45.7 73.0

자료 :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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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마지막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학력별로 보면(<그림 2>), 이직 경험이 없는 

첫 일자리 유지 그룹의 월평균 임금은 고졸 이하 239.9만 원, 전문대졸 261.2만 원, 대졸 이상 354.8만 

원으로 대졸 이상 학력층은 고졸 이하 학력층보다 115.9만 원 많고, 고졸 이하는 대졸 이상 학력층 임

금의 67.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첫 일자리 시점에서 학력 간 임금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후 이직하면서 경험하는 

일자리에서는 점차적으로 학력 간 임금 격차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직 경험 집단을 기

준으로 학력별로 이동 횟수에 따라 첫 일자리와 마지막 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으로 비교해 보면(<표 

10>), 대체로 고학력층에서는 이직 경험 횟수가 적을수록 마지막 안착한 일자리에서의 임금이 높게 나

타났다(5회:235.6만 원 → 1회:288.8만 원). 

하지만 대졸 이상 고학력층에 비해 고졸 및 전문대졸 학력층에서는 이동 횟수에 따른 마지막 일자리

의 임금 격차는 크게 발생하지 않으며, 뚜렷한 경향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림 2>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마지막 시점 월평균 임금(학력별)
(단위: 만원)

자료 :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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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학력별 이직경험자의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임금수준 비교(첫 일자리와 마지막 일자리)

(단위: 만원, %)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고졸이하

첫일자리 143.5 138.3 123.1 133.6 121.2 130.4

마지막일자리 226.2 252.7 273.5 240.1 198.8 244.3

격차 82.7 114.4 150.4 106.5 77.6 113.9

증가율 57.6 82.7 122.1 79.7 64.0 87.3

전문대졸

첫일자리 170.6 154.5 157.7 165.4 154.0 131.9

마지막일자리 250.6 217.1 251.4 221.9 243.6 260.1

격차 79.9 62.6 93.7 56.5 89.6 128.2

증가율 46.8 40.5 59.4 34.1 58.2 97.2

대졸이상

첫일자리 224.1 195.8 191.2 160.2 165.1 166.9

마지막일자리 330.3 319.4 316.9 281.7 285.8 345.2

격차 106.3 123.6 125.7 121.5 120.7 178.4

증가율 47.4 63.1 65.7 75.8 73.1 106.9

자료 :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다음으로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종사상 지위 상태를 첫 일자리와 마지막 일자리로 구분하여 비교

해 보면(<표 11>), 첫 일자리보다 마지막 일자리에서의 상용직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

를 들어 이직경험이 1회인 경우, 첫 일자리에서의 상용직 비율은 73.0%에서 마지막 일자리에서의 상용

직 비율은 86.1%로 13.1%p 증가하였고, 6회 경험자의 경우 37.5%p까지 증가한다. 이직 경험자의 경우 

지속적인 이동을 통해 상용직 등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첫 일자리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집단은 상용직 비율이 96.3%로 매우 안정적인 일자리인 

것으로 보이며, 첫 일자리에서 이미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첫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1>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종사상 지위 상태 비교(첫 일자리와 마지막 일자리)
(단위: %)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첫일자리
상용직 96.3 73.0 69.4 67.7 64.1 66.7 52.5

임시/일용직 3.8 27.0 30.6 32.3 35.9 33.3 47.5

마지막일자리
상용직 - 86.1 83.3 82.5 85.5 87.4 90.0

임시/일용직 - 13.9 16.7 17.5 14.5 12.6 10.0

자료 :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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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전공 미스매치4) 상태를 첫 일자리와 마지막 일자리로 구분하

여 비교해 보면(<표 12>), 첫 일자리보다 마지막 일자리에서의 전공 일치도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회 이직경험자의 경우, 첫 일자리에서의 전공 일치 비율은 74.2%에서 마지막 일

자리에서의 전공 일치 비율은 85.2%로 11.0%p 증가하였고, 6회 경험자의 경우 16.7%p까지 증가했다. 

일자리 이동 경험자의 경우 지속적인 이동을 통해 본인의 전공과 일치하는 직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반면, 첫 일자리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집단은 전공일치의 비율이 84.8%로 본인의 전공과 업무

가 비교적 일치하는 일자리로 진입하여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표 12>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른 전공 일치도 비교(첫 일자리와 마지막 일자리)
(단위: %)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첫 일자리
전공 일치 84.8 74.2 66.4 72.5 66.4 63.0 61.1

전공 불일치 15.3 25.8 33.6 27.5 33.6 37.0 38.9

마지막 일자리
전공 일치 - 85.2 82.6 84.9 78.0 74.1 77.8

전공 불일치 - 14.8 17.4 15.1 22.1 25.9 22.2

자료 : 청년패널조사(YP20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Ⅴ. 실증분석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연령은 27.71세이고, 남성의 비율은 

49%, 여성은 51%이며,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 23%, 전문대졸 24%, 대졸 이상 52%로 나타났으며, 혼

인상태에서는 기혼자 비율은 19%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 속성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79%, 임시/일용직 16%로 나타났고, 

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 45%, 중기업 18%, 대기업 38%로 구성되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6시

간, 현 직장 근속기간은 평균 2.68년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에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직업에서는 ‘경영/사무/금융/보험직’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장 만

4)  전공 미스매치와 관련하여 청년패널조사에서는 5개 범주로 그 정도를 응답받고 있는데, “업무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비교하여 어

떻습니까?”라는 질문에 “① 전혀 맞지 않다, ② 맞지 않다” 라고 응답한 경우 전공불일치 상태로, “③ 그런대로 맞다, ④ 맞는다, 

⑤ 아주 잘 맞다” 는 전공일치 상태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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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항목에서는 ‘업무 내용’이 3.61점으로 만족도 항목 중에서 가장 높고, ‘장래성’이 3.34점으로 가장 

낮았다. 

셋쩨, 미스매치와 관련해서는 학력 미스매치(부족+과잉)가 23%, 기술 미스매치(부족+과잉)는 22%, 

전공 미스매치는 1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균 이직 횟수는 0.61회로 확인되었다.

<표 13> 노동이동에 따른 임금의 변화 분석자료의 기초통계량(N=33,946)

변수 평균, 비율 표준편차

연령 27.71 4.35

남성 0.49 0.50

학력

고졸 이하 0.23 0.42

전문대졸 0.24 0.43

대졸 이상 0.52 0.50

기혼 0.19 0.39

종사상 지위

상용직 0.79 0.40

임시/일용직 0.16 0.37

비임금근로자 0.05 0.21

기업
규모

소기업 0.45 0.50

중기업 0.18 0.38

대기업 0.37 0.48

주당 평균 근로시간 44.59 9.65

현 직장 근속기간 2.68 3.04

산업

제조업 0.18 0.38

건설업 0.03 0.17

전기/운수/정보통신/금융/보험업 0.17 0.37

도소매/숙박/음식업 0.19 0.4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0.42 0.49

직업

경영/사무/금융/보험직 0.34 0.47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0.13 0.34

보건/의료/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군인 0.19 0.39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0.06 0.2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영업/판매/운전/운송직 0.20 0.40

건설/채굴직/설치/정비/생산/농림어업직 0.08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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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만족도-업무 내용 3.61 0.73

만족도-사회적 공헌 3.37 0.73

만족도-자기 발전 3.45 0.77

만족도-고용안정 3.58 0.79

만족도-자율성 3.58 0.74

만족도-통근 거리 3.39 0.94

만족도-장래성 3.34 0.79

미스
매치

학력

적정 학력 0.77 0.42

학력 부족 0.11 0.31

학력 과잉 0.12 0.32

기술

적정 기술 0.78 0.42

기술 부족 0.11 0.31

기술 과잉 0.11 0.32

전공 불일치 0.18 0.38

이직 횟수 0.61 0.49

로그 실질 월평균 임금 5.33 0.45

지금부터는 노동이동에 따른 임금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직 경험이 있는 경우 이

직 경험이 없는 비 이직자 집단에 비해 임금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직의 유형

이 산업과 직업에 따라 동일 산업 및 직종 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이와는 반대로 동일 산업 또는 직종을 

벗어나 타 산업이나 타 직종으로 이동한 것인지에 따라 임금 변화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

는지 추정하도록 한다. 

이직 경험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본적인 Mincer의 임금 방정식을 활용한다. 임금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학적 특성 및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장(직업) 속성들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통제한 후, 이직 여부(비 이직, 이직), 이직 유형 등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들을 추가시켜 그 계수값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직자는 비 이직자

에 비해 평균적으로 7.5%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직을 통한 임금의 변화는 일정한 

수준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첫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비교해서는 그 효

과가 낮음을 의미한다. 

즉, 첫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직장 내 승진, 임금 인상 등의 영향을 통해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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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상승효과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이직을 경험하는 경우는 저임금이 동반된 이동이거나 임금 수준

의 상승폭이 작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직경험자 중에서 상당수가 대기업, 공기업(공공기관), 정규직 

등 고임금과 고용 안정성 등이 보장된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여 안착할 가능성이 낮다.

둘째, 산업 및 직업 간 이동 유형에 따라서는 산업에서는 산업간 이직이, 직업에서도 직업 간 이직이 

임금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비 이직자 그룹 기준으로 산업간 이직

자는 8.2%, 직업 간 이직자는 10.1%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기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공통적으로 연령

은 높을수록, 남성인 경우, 학력이 높아질수록, 현 직장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기업체 규모가 클수록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학력, 기술, 전공 미스매치의 효과는 적정집단에 비해 학력과잉, 

기술과잉, 전공불일치 등 모두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이직 여부 및 이직 유형에 의한 임금효과 효과 추정(pooled OLS)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3.582*** 0.082 3.575*** 0.082 3.558*** 0.082

연령 0.033*** 0.006 0.034*** 0.006 0.035*** 0.006

연령 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성별(기준:여성) 0.097*** 0.005 0.097*** 0.005 0.097*** 0.005

학력
(기준:고졸 이하)

전문대졸 0.030*** 0.007 0.030*** 0.007 0.029*** 0.007

대졸 이상 0.124*** 0.007 0.124*** 0.007 0.122*** 0.007

혼인 여부(기준:미혼) 0.047*** 0.007 0.047*** 0.007 0.047*** 0.007

종사상 지위
(기준:임시/일용직)

상용직 0.234*** 0.007 0.234*** 0.007 0.234*** 0.007

비임금근로자 0.306*** 0.013 0.307*** 0.013 0.307*** 0.013

사업체규모
(기준:소기업)

중기업 0.068*** 0.007 0.068*** 0.007 0.067*** 0.007

대기업 0.160*** 0.006 0.160*** 0.006 0.160*** 0.006

주당 평균 근로시간 0.009*** 0.000 0.009*** 0.000 0.009*** 0.000

현 직장 근속기간 0.015*** 0.001 0.015*** 0.001 0.014*** 0.001

산업 통제(결과 생략)

직업 통제(결과 생략)

만족도 통제(결과 생략)

학력 미스매치
(기준:적정 학력)

학력 부족 0.028*** 0.009 0.028*** 0.009 0.028*** 0.009

학력 과잉 -0.063*** 0.010 -0.063*** 0.010 -0.063*** 0.010

기술 미스매치
(기준:적정 기술)

기술 부족 0.048*** 0.009 0.048*** 0.009 0.048*** 0.009

기술 과잉 -0.042*** 0.010 -0.042*** 0.010 -0.041*** 0.010

전공 불일치(기준:전공 일치) -0.045*** 0.007 -0.045*** 0.007 -0.04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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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경험(기준:비 이직) -0.075*** 0.006 　 　 　 　

산업
(기준:비 이직)

산업 내 이직 　 　 -0.073*** 0.006 　 　

산업 간 이직 　 　 -0.082*** 0.008 　 　

직종
(기준:비 이직)

직종 내 이직 　 　 　 　 -0.070*** 0.006

직종 간 이직 　 　 　 　 -0.101*** 0.008

표본수 18,152 18,152 18,152

Adj R-Sq 0.522 0.523 0.523

주 : 1. *는 통계적으로 10%에서, **는 5%에서, ***는 1%에서 유의함

     2. 종속변수는 로그 실질 월평균 임금임

     3. 모형Ⅳ의 경우 이직사유 변수에서 결측 및 응답거절, 기타 등으로 인해 관측치 수 규모가 작아짐

pooled OLS 모형을 이용한 추정 방법은 개인의 미관찰 특성을 정확히 통제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관찰 특성을 통제한 고정효과모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이용한 

데이터의 경우, 이직경험자 집단은 모두 “1”의 값을, 비 이직자 집단은 모두 “0”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

에 모형을 적용시키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비 이직자 집단을 제외하고 이직자 

집단만을 추출하여 이직자 집단 내에서 이직유형에 대한 임금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직자 집단의 경우, 이직 유형(산업 및 직업 간 이직)이 이직이라는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이직단계에서는 동일산업으로 이직했으나, 두 번째 이직단계에서는 다른 산

업으로 이직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변동은 직업간 이직 여부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작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분석에 이용된 표본자료는 앞서 pooled OLS 분석에서 사용된 18,152개의 관측치에서 1회만 관측된 

패널표본은 제외하고, 2회 이상 관찰된 패널표본만으로 재구성한 후, 비 이직자 그룹은 제외하여 이직

자 집단만을 최종적으로 추출하여 총 10,071개의 관측치와 총 5,480개의 사례(group) 수로 이루어진 

불균형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표 15>에 나타난 F검정 결과는 개체특성의 이질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귀무가설 ( : 모든 

에 대해 =0)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pooled OLS 모형보다는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하우스만 검증 결과5)에서는 개인의 미관찰 이질성과 설명변수들이 서로 독립이라는 귀무

가설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나 임의효과모형보다 고정효과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된다.

5) 하우스만 검증 결과(Hausman Test for Random Effects)

DF m Value Pr > m

모형Ⅰ 33 492.38 <.0001

모형Ⅱ 33 491.9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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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이직자 집단 안에서 산업 간 이직 여부에 의해서는 다른 조건이 일

정한 상태에서 산업간 이직자는 산업 내 이직자 집단에 비해 평균 2.7%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둘째, 직업 간 이직 유형에 따라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직업 간 이직자는 직종내 이직자 

집단에 비해 평균 4.4%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pooled OLS의 분석 결과는 비 이직

자 집단을 기준으로 임금 효과를 추정한 결과이므로 이직경험자 집단 내에서의 산업 및 직업 간 이직 

등 이직유형에 따른 임금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직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패널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는 산업간 이직자, 직종 간 이직자 집단이 각각의 기준집단들에 대한 

임금손실 추정치를 정확히 추정하였다.

셋째, 기타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공통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

를 보였다. 학력, 기술, 전공 미스매치의 경우 적정집단에 비해 기술 과잉, 전공 불일치에서 임금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이직유형에 의한 임금효과 효과 추정(fixed effect model)

모형Ⅰ 모형Ⅱ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연령 0.120*** 0.009 0.122*** 0.009

연령제곱 -0.001*** 0.000 -0.001*** 0.000

학력
(기준:고졸이하)

전문대졸 0.012 0.026 0.013 0.026

대졸이상 0.039 0.028 0.039 0.028

혼인여부(기준:미혼) -0.032** 0.013 -0.033** 0.013

종사상지위
(기준:임시/일용직)

상용직 0.163*** 0.010 0.164*** 0.010

비임금근로자 0.214*** 0.020 0.215*** 0.020

사업체규모
(기준:30인 미만)

30~100인 미만 0.039*** 0.011 0.038*** 0.011

100~300인 미만 0.064*** 0.011 0.063*** 0.011

주당평균근로시간 0.010*** 0.000 0.010*** 0.000

현직장 근속기간 0.005** 0.002 0.004* 0.002

산업 통제(결과 생략)

직업 통제(결과 생략)

만족도 통제(결과 생략)

학력미스매치
(기준:적정학력)

학력부족 -0.007 0.013 -0.007 0.013

학력과잉 -0.023* 0.013 -0.023* 0.013

기술미스매치
(기준:적정기술)

기술부족 0.023* 0.013 0.022* 0.013

기술과잉 -0.047*** 0.014 -0.04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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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불일치(기준:전공일치) -0.040*** 0.010 -0.040*** 0.010

산업간 이직(기준:산업내 이직) -0.027*** 0.009

직종간 이직(기준:직종내 이직) -0.044*** 0.009

상수항 2.188*** 0.137 2.158*** 0.135

관측치 수 10,071 10,071

사례(group) 수 3,371 3,371

within R-Sq 0.343 0.344

ρ 0.631 0.631

F 3.55 3.56

주 : 1. *는 통계적으로 10%에서, **는 5%에서, ***는 1%에서 유의함

     2. ρ 는 전체 오차항의 분산에서 ui 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임

     3. 종속변수는 는 로그 실질 월평균 임금임

Ⅵ. 요약 및 시사점

본 논문은 수도권 지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후 이동하는 과정과 이동을 통한 임금의 변화를 실

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이 현재 기준으로 공개하고 있는 청년패널조사 1-13

차(2007~2019년)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고, 추가로 분석과정에서 포함시키거나 고려되어야 할 변수들

에 대해서는 1~13차 전체자료를 연결을 해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지역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21.9%는 

이직 경험 없이 첫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78.1%은 최소 1회 이상 일자리를 이동한 것

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비 이직자(첫일자리 유지) 비율이 여성보다 높은 반면, 이동 경험 비

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 

학력에 따른 분포에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첫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큰 폭으로 높아

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 청년층이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첫 직장에서 고

학력자들의 경우 대부분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하고 있으며, 저학력 청년층의 경우 상당수가 

첫 직장에서의 고용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평균 이동횟수는 1.98회이며 최대 이동횟

수는 12회까지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저학력 청년층의 평균적인 이동횟수가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층에 비해 더 많은 이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일자리 이동 횟수에 따라 각 일자리별 평균 지속 기간을 분석해보면, 첫 일자리를 현재까지 유

지하고 있는 청년층의 경우(이동 경험 0회), 평균 지속 기간이 8.86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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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회 이직 경험이 있는 경우 첫 일자리에서는 평균 2.9년의 지속 기간을 보였으나, 2번째 일자

리에서는 평균 4.97년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들 중 상당수의 근로자는 현재 기준으로 2번째 일자리에

서 노동시장에 안착한 상태로 추정해볼 수 있으므로 지속 기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이동 경험이 2회가 넘는 경우도 마지막에 안착한 일자리의 평균 지속 기간이 이전단계에서의 평균 일

자리 지속 기간에 비해 비교적 길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동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마지막에 안착한 

일자리는 최근에 관찰된 일자리이기 때문에 다소 일자리의 지속기간이 짧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일자리 이동 경험 횟수에 따른 각 일자리별 임금을 보면, 이직 경험이 없는 첫 일자리 유

지 집단의 월평균 임금은 308.7만 원으로 1회 이상 이동 경험이 있는 이직자 집단(마지막 시점 기준 

242~277만 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직경험자들의 각 일자리별 임금수준은 마지막 

안착한 일자리를 기준으로 보면 직전에 경험한 일자리의 임금수준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났다. 

넷째, pooled OLS모형을 이용하여 이직 여부 및 이직유형에 의한 임금 효과를 추정한 결과, 다른 조

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직자는 비 이직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7.5%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산업간 이직자는 8.2%, 직업 간 이직자는 10.1%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직을 통한 

임금의 변화는 일정한 수준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첫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들과 비교해서는 그 효과가 낮음을 의미한다. 

즉, 첫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직장 내 승진, 임금 인상 등의 영향을 통해 꾸준히 

임금 상승 효과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이직을 경험하는 경우는 저임금이 동반된 이동이거나 임금수준

의 상승폭이 작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직경험자 중에서 상당수가 대기업, 공기업(공공기관), 정규직 

등 고임금과 고용 안정성 등이 보장된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여 안착할 가능성이 낮다. 마지막으로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이직유형에 의한 임금 효과를 추정한 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

서 이직 경험자 집단 안에서는 산업 간 이직자는 산업 내 이직자에 비해 2.7%, 직종 간 이직자는 직종 

내 이직자에 비해 4.4%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Light and McGarry(1998)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 결

과와 대체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청년층들은 자신의 적성과 선호(희망 직업)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여 이직(직업탐색이론)하기보다는, 개인 고유의 특성에 의해서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근로

자는 이직을 피하는 행위를 취하고 낮은 생산성의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이동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다(mover-stayer model). 또한 직업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수준이 낮으며, 지속적으로 저

임금을 동반한 이동 경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experience good model). 하지만, 이직 경험이 오로

지 이전 직장과 비교하여 임금수준을 낮추거나 정체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직 경험과정을 통해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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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임금 상승 효과가 달성될 수 있으며, 이직유형이 산업과 직업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산업 및 직

업 간 이직에 비해서는 임금손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 경험 집단은 첫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비 이직자 집단과 비교

해보면 저임금을 동반한 이직이거나 임금수준의 상승효과가 매우 작을 가능성이 있고, 결국 이직경험

자 중 상당수가 대기업, 공기업(공공기관), 정규직 등 고임금 및 고용안정, 근로조건 등이 보장된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개인의 노동시장 생애 전체로 확대 시켜 보았을 때, 첫 일자리 시점부터 비 이직자 집단과 이직

자 집단 간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첫 일자리가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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